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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봉사는 사명당이 승병을 훈련하고
창의한 곳이라고 한다. 하지만 자료가
희박한 관계로 사명당의 업적에 대하여
상세한 내용을 전하는 바가 크지 않다.
그나마 사명당에 대한 기적 비를 통해
대사의 남긴 업적이나마 엿볼 수 가 있
는데, 이비는임진왜란후200년이지
나서세운것으로당시에사명당의행적
에대하여기록해놓고있다. 그러나 아
쉽게도일제강점기무렵인 1928년까지
는현존하였다가이후훼손된것으로추
정되고있다.
사명대사(四溟大師)=  1544년(중종

39)∼1610년(광해군 2). 조선 중기의
고승(高僧)이자임진왜란때의승병장(僧
兵將), 호는사명당(四溟堂), 승명은송운
·유정(松雲·惟政), 자는 이환(굒幻), 속
성은 풍천 임씨(任氏), 속명은 응규(應
奎), 별호는종봉(鍾峯)이다. 경상남도밀
양 출신이며 시호는 자통홍제존자(慈通
弘濟尊者)이다. 
대사는 1559년(명종 14)에 김천 직

지사(直指寺)로 출가하여 신묵(信默)의
제자가 되었다. 3년 뒤 승과(僧科)에 합
격하고, 그 뒤 직지사의 주지를 지냈으
며, 묘향산 보현사(普賢寺)의 휴정(休靜)
을 찾아가서 선리(禪理)를 참구하였다.
1578년부터 팔공산·금강산·청량산
등을다니면서선을닦았으며, 금강산으
로 들어가서 수도하던 중 1592년에 임
진왜란이일어나자, 당시유점사(楡岾寺)
에있으면서인근아홉고을의백성들을

구출하였다. 이
때 조정의 근왕
문(勤王文)과 스
승 휴정의 격문
을 받고 의승병
을 모아 순안으
로 가서 휴정과
합류하였다. 그
곳에서 의승도
대장(義僧都大
將)이되어의승병2천명을이끌고평양
성과중화(中和)사이의길을차단하여평
양성 탈환의 전초 역할을 담당하였다.
1604년(선조 37) 2월 오대산에서 스
승휴정의부음을받고묘향산으로가던
중 선조의 부름을 받고 조정으로 가서
일본과의 강화를 위한 사신으로 임명받
았다. 1604년일본으로가서8개월동
안 노력하여 성공적인 외교성과를 거두
었고, 전란 때 잡혀간 3,000여명의 동
포를 데리고 이듬해 5월에 귀국하였다.
이때 통도사에약탈해간치아사리 12매
를 돌려 받아가지고오게되었다. 그 뒤
병을 얻어 해인사에서 요양하다가
1610년 8월 26일 설법하고 결가부좌
한 채 입적하였다. 제자들이 다비하여
홍제암(弘濟庵) 옆에 부도와 비를 세웠
다. 
사명대사 기적비(四溟大師紀蹟碑) =

“금강산은비로봉으로부터나뉘어두갈
래가 되니 단발령의 서쪽지역을 내점이
라하고안문의동쪽지역을외점이라한

다. 내점의 표훈사는 바로 서산대사가
가르침을베푼곳이요, 외점의건봉사는
사명대사가 의승군을 모집한 곳이다.”로
시작되는 이 비문은 1800년(정조 24)
에강원도관찰사남공철(南公轍)이찬하
였으며원주진관병마사 허질의전서(篆
書)를썼다. 『고성군의역사와문화유적』
「강릉대학교박물관, 1995」에따르면비
신은2조각의파편과3조각의소형편이
전하는데, 현상으로 보아 3면비였던 것
으로추정된다. 2조각의비편중하나는
74㎝×31.5㎝×32.7㎝의 크기로, 비
석의 상단부에 3면에 비문이 새겨져 있
다. 그 중 전면의 오른쪽부분이파손되
었다. 비석의전면상단에는자경9.2㎝
의 전서(篆書)로「師紀蹟碑銘」이라 새겨
져 있고, 하단에는「而見性不겭格致」에서
「義嶺南괈圭嘗與趙文熱公」까지 7행이
있다. 측면에는「事嘗就걒變故祠而表章
之」에서「괟銅려鐵林木鞋株」까지 7행이
있다. 3면은 비석의 배면으로「崇禎紀元
後庚申四月日立」,「主上殿下壽萬歲」라 새

겨져있다. 비문은자경2.8㎝의크기로
새겨져 있다. 다른 하나의 비편은 비신
의 하단부로 80㎝×45㎝×32.7㎝의
크기이다. 앞의비편과같이3면에비문
이 있어 한 행의 끝을 확인 할 수 있다.
이수는 폭 138㎝, 너비57.5㎝, 높이
80㎝이다. 하면에는 비신을 올리기 위
한80㎝×33㎝, 깊이4㎝의장방형홈
이 있다. 문헌사료와 현상으로 미루어
볼 때 비신은 폭 80㎝, 너비 33㎝, 높
이 190㎝로 추정된다. 이와 함께 비좌
이수를 포함하여 보면 전체 높이는 약
294㎝로추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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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꿈을 이루고, 봉
사하는성공인이되
는도학어린이.”
고성군 토성면

무릉도원로 486에
위치한 도학초등학
교(교장 김덕수)는
1964년 4월 1일
개교한 이래 총
681명의졸업생을배출했다. 현재전교생
50명과교직원 10명이가족같은분위기
속에서생활하고있다.
도학초교는‘봉사하는성공인’을기르는

교육을목적으로△바른삶을실천하는아
름다운어린이(봉사인) △알찬계획으로꿈
을 키워가는 실력있는 어린이(지성인) △
만 가지 꽃을 피워가는 창의성 있는 어린
이(성취인) △가슴이따뜻한교육복지구현
(행복인)을 교육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
다.
도학초교는 특히 주 1회씩 여건을 활용

한 자연친화적 현장 교육프로그램인 텃밭
가꾸기(유기농법), 철새탐조, 오솔길걷기

및 숲 체험학습, 자전거타기(저탄소녹색성
장교육), 도원 냇가 수중생태계 관찰,감성
일기쓰기등특색교육을운영하고있다.   
또한학습동기강화및자기주도적학습

인 즐겁게 스스로 공부하기, 동료 장학의
활성화를위한좋은수업만들기를비롯해
전교생이참여하는외국어및전통민속놀
이 등 특색있는 12개 부서의 다양한 방과
후학교을운영하고있다.
또 1,2학년중심의아침영어, 주산생태

체험 등 5개 프로그램 보육교실을 운영하
고 있다. 이 밖에도 독서교육의 활성화를
위해 42,195쪽을 1년에 읽는 목표로 독
서마라톤프로그램및연2회각종수준별
자격증취득과자기실력의평가기회를부
여해스펙쌓기활동을전개하고있다.
아울러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매월 2

회 이상 실시하고 방과후 학교 및 교실수
업 중 갈고 닦은 특기를 학보모를 초청해
발표와 전시하는 스타축제를 운영하고 있
다.
도학초등학교는 교직원들의 꾸준한 노

력과연구를통한새로운프로그램개발로

3년 동안 30명의 학생이 증가되었고, 매
년 전입생의 수가 늘고 있다. 이는 드림팀
으로 구성된 6명의 교사들의 수업열정 때
문에 가능했다. 또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
입소문에 의해 타 시·군 등에서 전학이
증가하고있다. 
도학초등학교김덕수교장은“학교는어

려서부터 기초적인 공부는 물론, 친절과
배려와나누는인성교육의함양을위해진

력을다해야한다고늘생각해왔다”며“성
공을 하되 남을 생각하는 성공자가 되는
것, 이것이저의교육철학이다”고했다.
김 교장은“앞으로도 특색있는 방과후

교육과정운영, 체험중심의교육과정운영,
쾌적한 환경 조성 등 농촌지역의 여건을
최대한활용해자신의꿈을마음껏키워가
는도학초등학교가되도록힘쓰겠다”고말
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승근 기자

학교탐방

도학초등학교
“꿈을이루고, 봉사하는성공인이되자”

3년동안학생30명증가…드림팀으로구성된6명의교사들열정적수업

김덕수 교장

도학초등학교 전경.

사진 왼쪽부터 사명대사 동상, 사명대사 기적비(1912년, 조선고적도보 수록), 현재의 파손된 기적비 모습.


